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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갤러리 뉴욕은 4 월 14 일부터 5 월 12 일까지 제 5 회 두산 연강예술상 수상작가 중의 한 명인 강동주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뉴욕 데뷔 전으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달 드로잉>(2013), <빛 드로잉>(2015), <땅바닥 드로잉>(2015) 중 다수의 
작품을 선별하여 보여줄 예정이다. 
  
강동주는 서울 곳곳을 관찰하고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 도시의 단면을 기록하는 작업을 해왔다. 작가는 밝은 빛에 의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낮 시간을 피하고 최대한 시각적 정보가 유보되는 밤을 이용해 가변적이고 비가시적인 도심의 단면을 드로잉으로 그려냈다.  
  
<달 드로잉>(2013)은 서울에 뜬 보름달을 좇아 비디오로 기록한 뒤 종이와 먹지에 겹쳐 그린 드로잉이다. 이 시리즈의 
대표작 <324초의 달>(2013)에서 작가는 영상 속 달이 등장하는 횟수, 시간 그리고 크기를 수학적 수치로 환산해 지름 106cm 의 대형 
달로 번안해 그렸다.  
 
최근 작 <땅바닥 드로잉>(2015)과 <빛 드로잉>(2015)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출발해 정해진 도착지 없이 총 3 번의 다른 이동 경로로 
이동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여정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동경로에서 100 번째 걸음마다 한 번씩 멈춰, 땅바닥에 종이와 
먹지를 겹쳐 눌러 표면의 질감을 담아 <땅바닥 드로잉>으로 그려내고 멈춰선 순간의 이미지를 한 장의 종이에 먹지를 바꿔가며 그려 
<빛 드로잉>을 완성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가는 시공간의 변화를 제한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1980 년대에 태어나 ‘포스트-미디엄’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젊은 작가들은 뉴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작업이나 사회의 
현실에 대한 비평적인 작업을 통하여 그들만의 담론을 만들어나가는 특징이 있다. 이와는 달리 강동주는 ‘그리기’라는 전통적인 작업 
스타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전시를 통하여 한국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드로잉의 현 위치와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강동주(b. 1988)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조형예술학과를 수료하였다. 두산갤러리 서울(2015, 서울, 
한국), OCI 미술관(2013, 서울, 한국), 누하동 256(2012, 서울, 한국)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시청각(2015, 서울, 한국), 일민미술관 
(2015, 서울, 한국), OCI 미술관(2015, 서울, 한국), 커먼센터(2014, 서울, 한국), 일현 미술관(2013, 양양, 한국),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2012, 홍성, 한국), gallery plant(2011, 서울, 한국)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About DOOSAN Gallery and DOOSAN Residency in New York 
 
DOOSAN Gallery New York and DOOSAN Residency New York are dedicated to discovery of and support for young and emerging Korean artists. 
Managed by DOOSAN YONKANG Foundation in Seoul, Korea, DOOSAN Gallery New York is Korea’s first non-profit organization to be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State of New York and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The organization provides artists with resources, such as studio and exhibition 
space and housing in New York City. The organization’s mission is to serve as a gateway to significant exposure and opportunities for the artists by 
nurturing their creativity and helping them share their work with a broader audience. 
 

 


